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 동안 볼리비아에서 아요래 인들을 위해 사역해 오면서 경험했던 것은 종종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게 계획이 이어질 때 거기에도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지난 9월 아요래 복음 전도단이 구성된 이후 아요래 전도단원인 “안띨료”와 “아르뚜로” 형제들이 아요래 마을 방문 첫 계획으로 파라과이에 간다고 할 때 사실 나의 마음이 별로였습니다. 멀고 먼 파라과이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옳은 일이긴 하지만 거기에 따른 많은 경비와
무엇보다도 파라과이에 선교사들이 돌보는 아요래교회에도 타 지역에 가 전도를 할 수 있는 활동적인 지도자들이 있음에 마음이 주저 됐었습니다. 하오나 그들의 간절한 소망과 복음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보는 가운데 그들을 파라과이의 아요래 마을에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파라과이에서 가고자 계획했던 곳은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마을로서 그곳 파라과이 내에서도 브라질 쪽으로 한참 가야 하는 먼 곳입니다. 이전에 천주교 신부님이 그 마을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해 왔었는데 여러 해 전 돌아가시면서 천주교회 활동이 없는 가운데 다른 교회로부터의 복음 듣기를 소망해 왔었습니다. 얼마 전 그 마을에 사는 한 아요래 여인이 볼리비아의 우리 복음 전도원 형제들이 있는 마을을 방문하면서 그러한 복음에 대한 상황을 전해 주었고 이것을 들은 형제들이 마음에 복음전파에 대한 소원을 품게 되었고 방문한 그 자매와 함께 그 마을로 가기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큰 마음을 품고 파라과이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가고자 했던 계획을 뜻하지 않게 취소해야만 했습니다. 
     지난번 소식에 복음을 전하다 죽은 “오호이”형제에 대해 이야기 한적이 있습니다. 그는 사실 “깜뽀 로로”라는 마을의 아요래교회 지도자로써 교회의 부름을 받아 한 아요래 마을을 방문해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우리 교회 복음 전도단의 형제들이 가고자 했던 “마리아”라는 마을이었습니다. 복음 전도원들이 막 파라과이에 도착했을 때 “오호이”형제에 대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고 브라질 병원으로 후송되는 등 여러 가지 어지러운 상황에 그 “마리아”라는 마을을 방문하지 못하고 죽은 “오호이” 형제를 파송한 “깜뽀 로로”라는 마을을 방문해 거기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오호이”형제의 죽음은 그가 복음을 위해 방문한 “마리아”마을뿐만이 아니라 그를 파송한 “깜뽀 로로”마을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는데 우선 그와 같이 파송을 받아 동역을 했던 “그래고리오”라는 형제가 “오호이”의 죽음을 맞아 큰 충격과 함께 너무도 낙심을 해 더 이상 그 마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치 않고 자기의 본 마을 “깜뽀 로로”에 돌아가기를 원했고, 그 둘을 파견한 “깜뽀 로로”의 교회와 그 마을은 말 할 수 없는 슬픔에 잠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와중에 우리 형제들이 그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슬픔에 빠진 그들에게 끼친 위로와 용기는 말 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복음을 통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구원의 사랑을 끊임없이 실천하시지만 또한 이미 그에 믿음을 두어 그의 자녀 된 우리들을 돌보시는 그의 그 사랑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요10:14,1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롬8:31-39)
그동안 복음전도원들의 활동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제 시작에 아직도 서투른 것이 많이 있지만 그들 나름대로 어느 곳이든지 아요래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른 마을의 방문뿐만 아니라 본 교회의 예배인도와 주중에 마을 형제 가정들의 방문, 병원방문, 저의 집에서 갖는 성경공부 등 여러가지 일정들을 갖고 있는데 그들의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요래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역자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한 동역의 사역으로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와 함께 동역자님의 가정에도 나날이 변함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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